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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사

오늘 우리는 손에 손마다 간절한

신심과 정성을 다해 만든 등을 들고

부처님 오신 날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혜의 태양이신

부처님은 찬란한 진리의 빛으로 어두운

무명 속에 빠져 있던 우리 중생들의

마음을 밝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의 빛을 상징하는

이 등을 들고 아직도 무명 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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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인 중생계를 밝히고자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스스로를 태워 어둠을 밝히는 등불

처럼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사바세계를 밝히면서 보살행을 실천

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등은

어둠을 밝히는 빛인 동시에 무명

업장에 싸인 중생들을 구제하는 부처

님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등을 밝히는 연등(燃燈)은 지혜의 빛을

밝히는 것이고, 등을 전하는 전등(傳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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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을 후세에 까지 이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밝히는 이 축제의 등

역시 지혜의 빛을 밝히는 연등(燃燈)

이요, 부처님 당시부터, 이 땅에서는

신라 진흥왕 때부터 진리의 빛을 밝혀

봄에는 연등회를 열고 가을에는 팔관회를

개최한 전통이 이어져왔습니다.

연등축제는 연등회와 팔관회의 전통을

잇는 축제로서 단순히 부처님 오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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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태민안과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옛 정신을 계승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연등축제는 과거와

소통하는 것이며 동시에 오늘의 세상과

화합하는 축제이기도 합니다. 어두운

중생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을 이끌고 세상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어야 합니다. 너와 나, 좌와 우,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대립하는 속에

서는 원한과 갈등만이 가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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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어두운 세상에 우리는 소통의

등, 화합의 빛을 널리 펼쳐야 합니다.

내 것을 버리면 비로소 상대방이

보이고, 나와 남을 떠나야 진정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빛은 안과 밖이 없고,

진리에는 밝고 어둠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밝히는 이 등불은 비록

작지만 삼천대천세계를 태양처럼 밝힐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연등을 들고

세간 속으로 걸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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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등불로 작은 꽃망울과 풀잎

위에도 항상 계신 부처님의 진리 광

명을 비추어 줍시다. 온 세상을 밝은

빛으로 물들이는 중중무진의 빛 구슬로

모든 중생이 고통을 여의고 안락을

얻는 그 길을 향해 힘차게 걸어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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